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곽승룡�비오
김경수�바오로, 김재준�알베르토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9. 2. 17(다해) / 제238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화답송:

제 1독서:  예레  17,5-8    제 2독서: 1코린  15,12.16-20    복음 :  루카  6,17.20-26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곽승룡�비오�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8756 3332 (김재준�알베르토�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612.70

교무금

$20,297.25

설�위령미사

$12,570.00

미사�참례수

콩나물�소고기�비빕밥
11구역

주일
봉사

■ 17, 24/2 10구역          ■ 3, 10/3 11구역          ■ 17, 24/3 12구역          ■ 31, 7/4 1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039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6주일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연중�제6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451      봉헌: 219, 220       성체:  159, 165      파견:  21

사목회의
- 일시: 2월 17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일시: 2월 24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부터 미카엘방

사목 평의회 일일연수
- 일시: 3월 2일(토) 
- 시간: 오전 9시 30분 미사 - 오후 3시
- 대상: 전체 봉사자 (사목위원, 구역장/반장, 단체장)
- 내용: 사목평의회 회칙, 2019년 사목지표 설명 및 나눔

단체모임
- 2월 17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 2월 21일(목) 청소년 분과
- 2월 23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2월 24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2월 25일(월) 교리봉사회
- 2월 28일(목) 성령봉사회

다문화 미사 안내
- 일시: 2월 1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St Mary’s Cathedral, Sydney
- 다문화 예술제: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각국 대표 성가대 출연 (본당 글로리아 성가대) ***

수녀님 인사이동
- 날짜: 2월 21일(목)
- 송별식: 2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후
               이 필로메나 원장 수녀님
               남 오메르 수녀님
- 환영식: 2월 24일(주일) 교중 미사 후
               이미영 베르타 원장 수녀님
               최미란 님미아 수녀님

9구역 야유회
- 일시: 2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Deakin Park (Beaconsfield St) Silverwater

12구역 3반 야유회
- 일시: 2월 24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Arthur Phillip Park (62A Redbank Rd Northmead)

신임 반장 임명
- 1구역 6반 반장: 유정희 아가다

구역 전출/전입자
- 송두용 요셉 가정: 1구역 3반 -> 1구역 6반
- 김은영 아녜스 가정: 3구역 5반 -> 5구역 1반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2월 24일) 양재봉 다니엘, 김용배 저스틴, 이도용 
   야고보,  성모성심 Pr, 임순묵 야고보, 이기철 알렉스 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청년 2019-1학기 성서모임 그룹원/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2월 17일(주일) 까지
- 접수방법: 청년 미사 후 성당 입구
- 오리엔테이션: 2월 23일(토) 청년 미사 후
- 문의: 최지예 프리실라 (0431 090 501)

아미쿠스 기금마련 옷 판매
- 날짜: 2월 16일(토) 부터 오후 3시 - 오후 6시 매주 토요일
- 사이즈: 유아 - 초등학생

유아세례 부모 교육일정
- 교육날짜: 1차-2월 20일(수), 2차-3월 6일, 3차-3월 20일
- 시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사무실 옆) 
- 세례 예정일: 3월 30일(토) 오후 1시

성지가지 수거
- 기간: 2월 17일(주일) 부터 3월 2일(토) 까지
*** 수거함은 성전 입구 양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영성체 신청
-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 접수 마감: 2월 24일(주일) 까지
*** 접수기간 안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전례 및 성사

사목회 및 교육모임

알림 및 협조

주일학교 및 청년

예수님께서 예비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환 영예수님께서 예비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비신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예비신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연중 제5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5주일 화답송 (다)

 

연중 제6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6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6주일 화답송 (다)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15“행복하여라! 지금�굶주리는�사람들!”(루카6, 21)
성경에서� 빈자, 가난한� 자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가난한� 자들과� 그런� 상황을� 칭찬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는� 사실� 빈곤과 
배고픔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빈곤과�부유함이�조화를�이루지�못하고�늘�삐걱거린다. 성경을�보면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두가�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고통과 
가난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은� 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다. 
고통과�가난은�하느님�앞에서�풍요와�부유함의�권리를�이웃한테�빼앗은�자의 
죄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빈자를� 보호하고� 돕는다. (마태15,1-15) 하지만� 인간의� 선행과� 자선으로만 
세상의�가난을�이겨낼�수�없다는�것이�지금�현실이다. 그래서일까�하느님께서 
개입을� 해야� 한다. 구약의� 하느님께서는� 종종� 가난한� 자들을� 위해� 특별 
보호를� 약속하신다. 이� 때문에� 빈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록� 땅에서� 재화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지금�굶주리는�사람들은�행복한�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우는�사람들!”(루카6,21)
누군가�다리를�다쳐�슬프다. 왜�그럴까. 단지�고통�때문에�그럴까. 실은�마음의 
아픔이� 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듯싶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오직� 슬플� 때만� 울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살펴보자. 전쟁에서�집으로�돌아온�군인이�눈물을�흘린다. 위험에서 
생존한� 감동� 때문이다. 부부들과� 애인들이� 말다툼을� 한� 후� 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후� 화해할� 때� 운다. 교부들은� 우는� 자들이� 느끼는 
이러한�행복을�생각했다. 그렇다면�오늘�복음이�말하고�있는�것, 우는�자들이 
더욱� 행복하다는� 것� 이란� 무엇일까? 한� 사람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그�후�다시�가족을�만났을�때�행복하다. 다시�말해�하느님과�만난 
자는�행복하다. 모든�걸�잃고�돌아온�방탕한�아들, 다시�힘들게�그를�되찾은 
아버지�그리고�아들은�행복하다.
“사람들이�너희를�미워하면... 너희는�행복하다!”(루카6,22)
오늘� 복음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무슨 
뜻일까. 화해가�거절될�수�있다는�의미인�듯싶다. 결백하지만�이유�없이�오해 
받으며, 저주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행복하다는데, 도대체�나를�미워하는�사람들은�누구일까. 그렇다. 
증오하는�자는�이�땅에서�내가�사라지기를�바라는�자. 원수다. 복음은�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오해받고�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상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다른�이들의�오해와�갈등, 증오는�나에게�무겁다. 하지만�복음은�다른�이들의 
미움과� 생각� 그리고� 오해와� 별개로,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도록� 가르친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나에게� 기쁨을� 선물한다는� 것을� 믿으면 
행복하다는�것, 주님께서�그것을�오늘�복음에서�말하고�있는�듯싶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용기� 내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행복을 
만나”라는�초대를�하고�있다.

                       주임신부�곽�승�룡�비오�신부

행복! 미움 받을 용기?

사진: 김옥순�수녀님�성화
(행복한�종)



서품 30주년 기념

사순특강

3월 14일(목) 오후 7:30 미사 후
“고통 안아주기”
대상: 전신자

루카 17.21

사순 제 1주일  

3월 21일(목) 오후 7:30 미사 후
“예수께서 바라시는 교회”
대상: 전신자

사순 제 2주일 

4월 7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30
“안아주는 마음의 말”
대상: 전신자

사순 제 5주일 

3월 23일(토) 오전 9:30 - 오후 3:30
“예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대상: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단체장, 주일학교 교사 
        교리봉사자, 은빛대학 나눔 봉사자
장소: Devine Word Missionaries
        199 Epping Rd, Marsfield  

사순 제 3주일

강사: 곽승룡 비오 주임신부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Cafe Carnarvon

Carnarvon S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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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D&Y
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r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부킹: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돔 

사우나 $35 0433 085 653

연중�제6주일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시드니 전지역 판매
Shop 207, 62-80 Rowe St

Eastwood (알디 센타 내)

0419 030 826
Harry Park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다해�연중�제5주일 / 루카 5,1-11 (2월)
질문

주제어: 하느님의�부르심

“말씀대로�제가�그물을�내리겠습니다.”(5)
▶ 내가�주님�말씀대로�실행한�경험이�있다면�어떤�것일까요?  

“주님, 저에게서�떠나�주십시오. 저는�죄�많은�사람입니다.”(8)
▶ 주님이�나를�봉사자로�부르신다면�나는�어떤�마음이�들까요? 

“두려워하지�마라. 이제부터�너는�사람을�낚을�것이다.”(10)
▶ 주님은�평범한�일로�우리를�부르십니다. 하지만�나에게�큰일을
     맡기신다면�어떻게�응답하고�싶습니까?

“그들은�모든�것을�버리고�예수님을�따랐다.”(11)
▶ 내가�예수님을�따르기�위해서�버려야�할�것이�있다면�무엇일까요?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2월�활동토의 (제시문)

※ 1년�활동�계획�세우기  점검
계획�세웠던 1년의�활동들�가운데�잘�되는�것과�노력이�좀�더 
필요한�것은�무엇인가요?
본당의�사목자들과�수도자들에게�신앙생활과�관련된�건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국내/해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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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토) 5구역 4반�반모임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Catholic Weekly News

Late last year, 13 pilgrims from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walked the last 115 kilometres of the famed Camino de Santiago. 
One of them, Dr John Ballard, reflects on the experience …
Pilgrimages have many starting points that all lead to a single 
destination. In October this year, 13 staff and friends of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including my three-year old son, participated in 
the University’s annual program to encourage deeper reflection 
through participation in pilgrimage.
This year we walked the last 115km of the historic Camino De 
Santiago through the beautiful rural hills of Galicia in the northwest 
of Spain from Sarria to Santiago de Compostela. Our geographic 
destination was the tomb of St James (San Tiago in Spanish) the 
Apostle.
This was a structured program bringing people together with a 
desire and openness to walk the way or path, in Spanish the 
Camino. It entailed 13 days of guided pilgrimage including six days 
of walking this last portion of the Camino.
The legend of St James and how he got to Spain
On either side of the walk there were opportunities to explore 
Madrid, Santiago de Compostela, Finisterre ending in mass at the 
beautiful Church of Our Lady of the Boat in Muxia. It is a region and 
path steeped in history and symbolism.
James was the first of the Apostles to suffer martyrdom in 44AD. 
The apocryphal story leading to the internment of St James in 
Spain, then Iberia, begins with the Apostle travelling from the Holy 
Land to evangelise in Iberia. On his return he was beheaded by 
order of Herod Agrippa.
It is said that friends, with the help of angels, carried his body by 
boat to the Iberian Peninsula where his remains were encased in 
stone. The stone was buried with St James on a hill in Galicia.

See full article at catholicweekly.com.au

Walking the Camino

A pilgrim strides along through the countryside in a scene from the PBS documentary 
“Walking the Camino: Six Ways to Santiago,” which follows pilgrims as they hike from 
southern France to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The trek takes about 30 days. 
Santiago de Compostela is a famous Catholic pilgrimage site because what are believed 
to be the remains of St James were discovered there. Photo: CNS, courtesy Camino-
Documentary.org

혼인 강좌

10일(주일) 오후 12시 30분�가브리엘방에서�총 6쌍의�예비부부가 
참석한�가운데�곽승룡�비오�주임�신부님과�선생님들의�혼인�강좌가 

진행되었다.

주일학교 개학 미사

9일(토) 오후 4시와 5시 30분�미사�중�주일학교�개학미사가�있었고 
지난�수년간�열심히�봉사하고�떠나는�구교사들의�송별식과 

신임교사들의�축하식도�있었다.

은빛대학 개강

14일(목) 오전 9시30분�미사�후�기념관에서�은빛대학이 166명의 
어르신들이�참석한�가운데�개강식을�개최했다.


